
4 / 4분기 S M가격 5 2 0 ~ 5 5 0달러선
가동률 조정 및 DOW 45만톤 가동정지 따라 … 3 / 4분기는 약상승

S M가격이 일시적 수급불균형에 따라 3 / 4분기 약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,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

다.

S M가격은 지난해 4 / 4분기 이후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폭락세를 보인 이후, 국내외 스틸렌 기업들

의 일시적 조업중지, 재고수준 감축, 벤젠가격 상승 등으로 3월부터 약상승세를 보였고, 5월초 D o w

Chemical 유럽 플랜트(연산 4 5만톤) 화재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초래, 6월에는 미국 스파트가격

이 톤당 6 0 0달러까지 급상승했다.

국내 S M가격은 내수가기준(고시가격)으로 지난 4월 톤당 5 4만8 0 0 0원에서 5월 5 6만5 0 0 0원, 6월 5 6만

8 0 0 0원으로 상승했고, 로칼가격도 4월 톤당 4 3 5달러, 5월 4 6 1달러, 6월 4 9 0달러선으로 지속적인 상승

세를 보였다.

국내 SM 실거래가격은 업체에 따라

약간씩 차이가 있으나, 약 10% 정도

인하 판매되고 있으며, 7월 내수가격

(고시기준)이 약 5 8만원 정도로 상승한

후 8 ~ 9월 소폭 하락, 안정될 것으로

전망되고 있다.

또한 수출가격도 6월 미국 스파트 가격

상승(톤당 6 0 0달러)에 따라 3 / 4분기에

는 톤당 5 2 0 ~ 5 5 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

로 전망되고 있다.

세계적으로도 감산 및 일시적 조업중지

작업이 진행, 미국은 SM 시장가격이

파운드당 2 4 . 7 5센트로 약간 올랐고, 특

히 유럽은 스틸렌 공급의 일시적 중단

및 벤젠가격 인상(갤론당 1 . 4 5달러)으

로 상황이 호전, SM가격은 당분간 약

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

다.

이와같이 대규모 스틸렌 기업들이 공장가동률을 80~90%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기보수 계획이 실행

되면, 스틸렌시장은 올 하반기 이후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특히, PS 및 ABS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다운스트림 부문에도 그 영향이 파급, 전반적으로 안정세

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편, 상반기 국내 6개 스틸렌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을 보면, 유공(연산 2 2만톤)이 90%, 동부화학( 2 1

만톤)이 85% 수준을 보인 반면, 대림산업(연산 1 2만톤), 럭키( 3 0만톤), 삼성종합화학( 1 8만톤), 현대

석유화학( 1 0만톤) 등은 100~110% 수준을 보였다.

또 3 / 4분기 스틸렌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, 3/4분기 이후 대부분 공장가동률은 1 0 0 ~ 1 1 0 %

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그러나 스틸렌시장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과잉, 가동률을 9 5 ~ 1 0 0 %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

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올 상반기 국내 SM 생산은 약 4 5만4 0 0 0톤, 수입 6만톤 정도이나 국내 수요는 약 3 9만톤 정도에 불

과, 동부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남은 물량을 동남아·대만·중국 등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

졌고, 3/4분기 이후 공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시장 개척과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가

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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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> SM 가격전망( 1 9 9 2년)



또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은 하반기 일본 및 세계 각국의 정상조업 등에 따라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

보여, 향후 국제가는 5 2 0 ~ 5 5 0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SM 공급과잉은 9 4년까지 지속되고 9 5년 이후 수급균형이 유지될 것으로

보여, 장기적으로 스틸렌가격은 불투명할 전망이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8 / 1 >


